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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 게인스빌한인교회(손민석 목사) 

2023 년 9 월 3 일 “여호수아(19-마지막) 유업의 땅에서 참된 삶을”(수 24:21-24,31) 

 

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권면을 남깁니다. 

 

[1] 유업의 땅의 역사적 배경 

24:3~13 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의 배경을 설명합니다. 

-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. 
-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고 야곱에겐 가나안 땅을 약속  
– 500 년쯤 후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땅을 주심 è 약속의 성취 

본문에서 백성들이 모인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(창 12:6). 
이제,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심으로서 성취하신 감격 속에서 언약을 
새롭게 각인하는 갱신의 시점에 선 것입니다.  

 

[2] 결의를 다지는 백성들 

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합니다. 또한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이방신에 관련된 
물건들도 모두 버리라고 권면합니다. 이에 그들은 뜻깊은 결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.  

 

[3] 하나님을 섬기는 삶 

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?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나 더 
적극적 측면에서 본다면, 

주님을 ‘섬기다’ = 아바드(히)  

창 2:15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(가꾸고) 지키라고 하셨는데, ‘경작하다’ 
= 아바드 

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‘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
예배하게 될 때에...”(출 3:12) ‘예배하다’ = 아바드  

아바드의 참 뜻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소명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.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
아니라 삶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. 

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꾸어야 할 가나안 땅이 삶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에겐 가정, 교회, 학교와 
직장이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.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의 목적과 방식을 기억하며 주신 
일에 수고할 때,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됩니다(전 3:22 참고).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
길입니다. 

이렇게 섬기면 따라오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 삶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야가 
열리고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.  

가나안 1 세대는 이러한 아바드의 측면에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(본문 31 절, 삿 2:7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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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가나안 1 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주님을 잘 
섬기시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

 

<나눔의 질문>  

1. 주님을 섬긴다(아바드)는 의미가 무엇입니까?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적용하여 보세요. 

2. 최근에 주님을 섬기다가 삶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.  


